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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앙박물  도서 은 국가 표 박물  도서 으로서 박물  자료의 수집․정리․열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박물  도서 의 제한된 산, 인력, 낮은 인지도를 고려할 때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역할은 

요하다. 본 연구는 문도서 으로서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정체성 확립  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하여 국립 앙박물  도서  황조사,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이용자 면담  

문가 면담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로 박물  도서 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박물 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인 

장서, 서비스, 인력에 한 문성 확보를 한 방안은 물론, 박물  내에서의 도서  역할을 증 하고 인지도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ABSTRAC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a nation’s representative museum library that provides 

collection development, organizes, and utilize museum collections. Considering the limited 

budget, staffing, and users’ awareness of the museum libraries in general, the rol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 vit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identity and development 

pla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ibrary as a specialized library.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states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library, preliminary studies, domestic and 

overseas case studies, and user & expert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tudy suggested future directions to secure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library, and 

development plans for collection, service, and human resources by museum library, and also 

to increase the role of library in museum and to improve users’ awar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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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립 앙박물  도서 은 1973년에 개 된 

이래, 박물  자료의 수집․정리․열람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 고고학, 역사학, 미술

사학 등의 박물 학 련 자료 16만여 을 소

장하고 있는 국가 표 박물  도서 이다. 국

립 앙박물  도서 은 문도서 으로 ｢도서

법｣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그 설립기 ․

단체의 소속 직원 는 공 에게 특정 분야에 

한 문 인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 으로 하며, ｢도서 법｣ 제41조에서 명

시된 문 인 학술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

료의 수집․정리․보존  이용 서비스 제공, 

학술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신속하고 

효율 인 지원, 다른 도서 과의 자료공유를 비

롯한 다양한 력 활동  기타 문도서 으로

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의 소임을 수행

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 부 국가도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2월 말 기  총 22개의 박물  도서

(자료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박

물  도서 은 국립해양박물  해양도서 , 국

립 앙박물  도서 , 국립한 박물  한 도

서  등 3개 에 불과하다. 한 별도의 박물  

도서  자료구입비를 책정하고 있는 도서  역

시 남 학교 박물  자료실, 국립해양박물  

해양도서 , 국립 앙박물  도서 , 국립한

박물  한 도서  등 4개 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제공되는 장서, 정보서비스, 상호 차, 이

용교육 등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  도서 의 성장가

능성은 많다. 모 기 에 소속되어 특정 분야에 

한 문 인 사를 제공하기 하여 설립되

어 있으므로 해당 문분야의 자료를 체계 으

로 수집하고,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악하고 이

에 따른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문도서 으로서의 ‘박물  도서 ’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박물 ․도서 ․기록

을 체계 으로 연계하고 복합문화기 의 기능을 

수행하는 ‘라키비움’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 박물 의 문화기 ․평생교육 기 으로서

의 기능이 강조되면서, 박물  자료에 한 심

이 높아지고 있다(이미  2010). 

박물  도서 의 내외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를 충족하기 한 서비스의 진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간 박물  도서 에 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이미 (2010)  조찬식과 강

성란(2015)의 연구를 통해서 국내 박물  도서

이 직원이나 산이 한정 임과 장서 제공 외

에 서비스가 매우 제한 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악하 다. 박물  도서  미래 방향성  

서비스 발 을 하여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정체성  서비스 발  방향에 한 연구는 

요하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은 국가 표 

박물  도서 으로 국내 박물  도서   가장 

많은 양의 장서를 소장하고 있다. 한 국립

앙박물  소속 12개의 지방박물 과 1개의 

시 에서 제공되는 도록  발간물 등을 수집․

보존하며, 박물  네트워크 서비스 지원을 도서

 목표로 표방하고 있는 국가 최  규모의 박

물  도서 이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역

할  서비스 진화에 한 연구는 다른 국립박

물   기타 박물  도서 의 발 방향에 한 

모델이 될 수 있으며, 박물  도서 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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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산 운 모델의 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정체성  

서비스 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

다. 이를 하여 국립 앙박물  도서  황분

석, 이용자  문가 면담, 선행연구  국내외 

박물  도서  사례조사를 실시하 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정체성 

 발 방안 수립을 하여 다음의 연구방법을 

활용하 다. 

첫째, 국립 앙박물  정책, 연보, 홈페이지 

리뷰 등을 통하여 도서  목 , 기능, 자원, 운

황 등을 분석하 다. 

둘째, 다양한 이용자 요구를 분석하기 하여 

내부이용자 7인  외부이용자 3인을 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 다. 이용자는 연구목 에 

합한 목  표집 방법에 따라 선정되었다. 

이용 상자의 표성을 고려하기 하여 박물

 도서 의 출  이용 황 데이터를 참고하

으며, 박물  도서 과의 력을 통해 이용자

를 선정하 다. 내부이용자는 박물  업무  

연구목 으로 박물  도서 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방문하는 이용자를 상으로 하 다. 

셋째, 문가 면담은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일반 인 인식, 장서, 서비스, 공간, 조직과 

련된 종합 인 자문을 구하기 하여 이루어졌

다. 문가 면담은 국내 문헌정보학, 사학과, 건

축학 등 박물  련 학문 분야 문가 3인, 박물

 사서 2인, 미술  사서 2인 등 7인으로 구성되

었다.

넷째, 국내외 박물  도서  사례조사를 통해 

도서  역할, 핵심기능, 서비스 동향을 조사하

다. 국내 박물  도서 은 서울역사박물  자료

실, 국립해양박물  도서 , 국립아시아문화

당 라이 러리 크를 상으로 하 으며, 국외 

박물  도서 은 스미스소니언 도서 , 메트로

폴리탄박물 , 박물  도서 을 조사하 다. 

국외 박물  도서 은 다음의 기 에 의해 선정

되었다. 이미명(2010), 조찬식과 강선란(2015), 

천진기(2015) 등 박물  도서 과 련한 선행

연구에서 박물  도서  우수사례로 언 되었

던 기   다음의 기 을 바탕으로 선별하 다. 

박물  도서  담 사서가 근무하고 있는 곳, 

박물  도서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웹

사이트를 통해 도서  조직․장서․서비스 등

방법론 상세

1. 국립 앙박물  도서  황 분석 
- 황 분석: ꡔ2015 국립 앙박물  연보ꡕ, ꡔ2016 국립 앙박물  연보ꡕ, ꡔ2017 국립 앙박

물  연보ꡕ, 보고서  웹사이트 분석

2. 이용자 면담 - 박물  직원 등 내부이용자 7인, 일반이용자 3인 

3. 문가 자문 - 박물  도서  담당자, 문헌정보학, 역사학, 건축학 연구자 등 7인

4. 국내외 박물  도서  사례조사 
- 서울역사박물  자료실, 국립해양박물  도서 , 국립아시아문화 당 라이 러리 크, 

스미스소니언 도서 , 메트로폴리탄박물  도서 , 박물  도서  등 

5. 국립 앙박물  도서  서비스 

방향  략 제시 
-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미래 서비스 방향  서비스 개선방안 도출

<표 1> 연구방법



8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9권 제4호 2018

의 핵심기능 악이 가능한 곳, 국외 도서 의 

경우, 도서  연보를 입수할 수 있는 곳을 주

로 선정하 다. 박물  도서  사례조사는 웹사

이트 조사를 기반으로 하 으며, 담사서 이메

일 교신을 통해 웹사이트에서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을 조사하 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정체성  

서비스 발 방안을 제시하 다. 

3. 국립 앙박물  도서  황조사 

국립 앙박물 은 ｢박물   미술  진흥법｣

에 근거를 둔 문화체육 부 소속 기 으로,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문화체육 부와 

그 소속기  직제｣ 제34조(교육문화교류단)  

｢문화체육 부와 그 소속기  직제 시행규칙｣ 

제22조(교육문화교류단) 하 의 ‘도서실의 운

․ 리’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교

류단 - 교육과]에 국립 앙박물 의 도서 을 

설치하 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박물  

련 자료 확충을 통한 연구․ 시․보존․교

육 등 업무지원, 박물  련 국․내외 문자

료 수집  서지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 박물

 련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도서  자료 열

람  출 서비스, 국립 앙박물   소속박

물  출간물의 수집․보존, 개인  계 유

기  기증자료 수집․정리, 련 학계  연구

자 심의 이용자 참고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립 앙박물 은 재 사서직 1명, 공무직 3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서직 1명은 국립 앙

도서  소속의 인력이 순환 근무하고 있다. 장

서의 경우, 2018년 5월 기  단행본, 연속간행

물, 멀티미디어 자료, 고서, 특수자료 등을 포함

하여 총 164,500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학술

데이터베이스는 DBpia 등 국내 2종을 구독하고 

있다. 자료유형별 분포는 단행본이 72%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다. 소장자료의 주제

별 분포를 비교했을 때 역사, 술, 총류 순으로 

자료 비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고학, 역

사학, 미술사학 주제 심의 박물  문도서

으로서의 장서 소장의 경향  특징을 반 하고 

있음을 보여 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서

비스는 내부 학 사  학 을 주 이용자로 

하여 희망자료 신청, 상호 차 등의 간단한 서

비스만 제공하고 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는 도

서  소장자료 검색만 가능하며, 주제 게이트웨

이, 신착자료 안내, 큐 이션, 주제 문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도서  이용은 하루 평균 100

명 정도로 국립 앙박물 이 월 평균 람객이 

29만 명(국립 앙박물  2017)인 것에 비하면 

박물  람객의 도서 으로의 유입은 요원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황분석을 통한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 앙박물  도

서 은 박물  내부직원  련 학계 연구자 

심의 정보서비스 제공 등 국내 최고의 박물  

문도서 으로서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주

요 도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도서

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박물   역

사, 문화재, 고고학, 미술, 술, 인류학, 보존과

학 련 정보자료  정보서비스에 한 축척된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둘째, 체 소

장 장서 비 단행본의 비 이 가장 높은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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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 , 비율)

단행본 연속 

간행물

멀티 

미디어
고서

특수 

자료
계

한국서 일본서 동양서 서양서

2018. 5.
57,516 38,131 13,246 9,687 41,184 3,963 428 343 164,508

35.0% 23.2% 8.0% 5.9% 25.0% 2.4% 0.3% 0.2% 100%

주제 총류 철학 종교
사회 

과학

순수 

과학

기술 

과학
술 언어 문학 역사 계

수량

(책, )
7,406 1,604 2,617 5,302 729 1,207 34,699 938 3,438 50,239 164,508

비율(%) 6.8 1.5 2.4 4.9 0.7 1.1 32.1 0.9 3.2 46.4 100

<표 2> 국립 앙박물  도서  소장자료 황(2018. 5. 기 )

이며, 고서나 특수장서는 매우 제한 이다. 한 

데이터베이스 구독이 재 국내 2종만 이루어지

고 있으므로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문학술 정보제공이 미흡하다. 문도서 의 

주제별 정보서비스 제공을 한 고서, 특수장서, 

연속간행물, 학술 , Web-DB 등의 다양한 

장서의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 다. 셋째, 재 

국립 앙박물 의 도서  서비스는 자료신청, 

상호 차 등의 단편 인 참고서비스 운 에 제

한되고 있으므로 문도서 에서 가장 강조되

고 있는 주제 문서비스의 제공은 미약한 실정

이다. 이를 해서는 이용자 요구에 맞는 다양

하고 문화된 주제 문서비스를 기획․운 하

는 것이 필요하다. 

4. 선행연구 

박물  내 도서 에 한 선행연구가 많지 않

으므로, 문도서  선행연구나 사례조사를 통

해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시사 을 도출하

다. 

박물  도서  련 연구로는 김은정(2003), 

이미 (2010), 조찬식과 강성란(2015)의 연구

가 수행되었다. 김은정(2003)은 박물  교육자

료의 역할  활용을 강조하고, 이를 한 국내 

박물  자료실 장서 구비 황을 조사하 다. 박

물 이 주로 소장하고 있는 인쇄매체에는 박물

 가이드, 카탈로그, 포스터, 팜 렛, 도록, 리

렛, 셀 가이드, 교사용 지침서 등이고, 시청

각매체는 오디오 가이드, 비디오, 온라인 자료 

등이며, 복합매체는 CD-ROM, DVD, 터치스크

린, 온라인 자료이다. 그러나 이에 한 체계

인 자료 리가 부족하므로 박물  도서 의 자

료 수집  리에 한 역할이 요함을 강조

하 다. 

이미 (2010)은 박물  도서 의 역할 수립

을 하여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 다. 국내의 

경우, 학 사나 연구원을 비롯한 내부직원이 도

서 의 주 이용자층이었으며, 그 외에 련 분

야 연구자나 학생 등이 박물  도서 을 이용하

고 있음을 악하 다. 박물  도서 의 경우, 

산이나 직원 수가 한정 이며 주로 단행본, 

정기간행물, 시도록, 보고서, 포스터 등의 자

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악하 다. 국외 박물  

도서 의 경우, 기본 장서 외에 연속간행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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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아카이  구축을 통한 기  생산물의 체계

 수집, 문사서 배치, 충분한 열람석 제공 등

이 특징이었다. 연구결과, 박물  자료실의 문

도서 으로서의 기능수행을 해 리자에서 

수집가로서 사서의 역할 변화, 특성화된 컬 션 

확 , 기  아카이 의 기능 수행, 도서  간 

력 네트워킹 구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제시

하 다.

조찬식과 강성란(2015)은 국립박물  자료

실의 정보서비스에 한 연구로, 담당자 설문 

 황을 조사하 다. 조사결과 주로 1명의 사

서가 주로 근무하고 있는 곳이 부분 이었으며, 

주 이용자로는 박물  직원, 소장자료는 조사/

연구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물, 멀티미디어자

료, 자자료, 도록 등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

를 통해서는 소장자료 검색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희망도서 신청, 게시 , 이용자 개별서

비스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자료실도 

있었다. 역사, 사회과학, 술, 총류, 문학, 기술

과학 주제에 한 자료가 많았으며, 참고정보서

비스나 유료 데이터베이스 구독 등 기본 인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산이나 문인력이 부

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물  도서 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이용자층 확보, 정보서비스 확

, 자료실의 문성 강화, 산  문인력 확

보가 필요함을 강조하 다. 

문도서 과 련한 선행연구는 크게 역할, 

서비스, 공간, 홍보  마 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오용식, 황진용, 이용재(2016)은 해양 문

도서  역할 정립을 한 연구를 시행하 다. 

해양 문 디지털도서  건립을 한 타당성 조

사를 해 설문을 통한 수요조사를 실시하 다. 

연구결과, 해양 문 디지털도서 은 련 기  

 연구자에 한 문 인 온라인 서비스와 일

반 을 한 해양 련 분야의 정보제공과 

이해 확 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 다. 

서비스 역으로는 남은경(2018)은 한국철도

기술연구원의 연구데이터 리 황  계획을 

발표하 다. 연구데이터로 연구보고서, 탁연

구보고서, 용역보고서, 자문보고서, 연구논문, 출

장보고서 등이 생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한 연

구 리시스템이 필요함과 자도서 시스템과

의 통합이 필요함을 제시하 다. 박미향(2014)

은 문도서 의 기를 비하기 하여 기  

정보데이터의  생애주기에서의 수집과 가공

을 포함한 도서  역할이 요구되며, 이를 하

여 데이터 리  아카이 에 한 도서  역

할을 특히 강조하 다. 황제연(2014)은 국방과

학연구소 국도서  운 평가 참가사례 발표

를 통해 도서 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북

카페를 오 하고, 장서개발의 성문화, 주제 문

서비스, 학술데이터베이스 활용과 같은 이용자 

교육 로그램을 소개하 다. 유안나(2015)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도서 의 국도서  운 평

가 참가사례를 통해 이용교육, 디지털 콘텐츠 

구축, 연구기록물 리체계구축, 원문DB  

자 의 원문확보, 특허동향이나 학술지목차 

등과 같은 맞춤 정보서비스 등을 강조하 으며, 

특히 라키비움에 맞추어 연구기록물 종합 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록물 리를 한 도서  

역할을 강조하 다. 

문도서  공간에 한 연구로 한종엽과 서

만덕(2013)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도

서  리모델링 사례발표를 통해 문도서  공

간구성에 한 방향을 제시하 다. 도서 은 인

쇄 매체 소장공간에서 복합미디어 활용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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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되어야 하며, 이를 하여 지식습득공간, 

디지털 활용공간, 문화공간 등이 필요하다. 이를 

하여 이동식 서가, 이용자 열람공간의 확 , 

도서  홍보  서비스 안내를 한 로비 공간 

활용을 제시하 다. 허정민과 한혜련(2015)은 

문도서  공간구성에 고려해야 할 요소 도출을 

해 설문을 실시하 다. 열람공간은 다른 공간

과의 근성, 디자인 통일성  차별화, 서비스 

공간은 이용자 동선의 단순화, 모든 이용자의 

근 편리성, 리업무는 다른 공간과의 근성, 

서비스 제공자 동선의 단순화 요소가 도출되었

다. 한미희(2018)는 문도서 의 새로운 공간 

활용을 하여 학술자료를 보 하는 물리  공

간에서 가상의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변화를 

반 을 강조하 다. 이를 하여 구성원 간 소통, 

치유  사색, 학습  연구공간, 자유로운 열람

공간, 융복합 문화공간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고, 테마별 장서 큐 이션, 소규모 모임공

간, 주제 문서비스, 연구원 라운지 등의 공간 

 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시하 다.

문도서  홍보  마 으로는 김경아

(2011)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용자 교육, 천진

기(2015)는 소셜미디어를 홍보  도서 시 안

내를 제시하 다. 특히 정다정(2017)은 문도

서 의 홍보  마  략으로 이용자 친화

인 도서  공간과 독서 로그램을 제시하 다.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박물  내에서 도서

의 역할  서비스 진화가 요하며, 이를 

하여 아카이  , 라키비움  맞춤형 서비

스 등 다양한 이용자 정보요구에 한 응방안

이 모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박물  도서

에서의 자료는 단행본, 연속간행물은 물론, 박물

 가이드, 도록, 교사용 지침서, 팜 렛, 리 렛, 

포스터,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

해야 하며, 박물  생산물에 한 디지털 콘텐

츠 구축을 통한 디지털 아카이 로서의 도서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최근 

문도서 의 변화를 살펴보면, 내부이용자  

연구자를 상으로는 문 인 서비스를 강조

하면서, 동시에 일반 을 한 련 지식정

보의 이해  제공 확 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악하 다.

5. 박물  도서  사례

5.1 국내 박물  도서  사례

5.1.1 서울역사박물  서울역사자료실

서울역사박물 은 서울 역사  통을 체험

할 기회를 제공하기 하여 설립되었으며, 서울

역사자료실은 서울학, 박물 학  서울역사의 

특화된 장서를 수집․개발하고, 서울역사박물

에서 실시하는 시․교육․조사연구․보존 등

의 각종 연구성과에 한 자료 수집  보존, 정

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료실 이용 상은 

직원, 연구원, 도슨트, 자원 사자이며, 일반 이

용자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회원증 발 받은 후 

자료 출이 가능하다. 장서는 2018년 7월 기  

약 48,000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서울학콘텐츠, 

한국사콘텐츠 등 4종의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

를 구독하고 있다. 서비스는 열람․ 출과 같은 

기본 정보서비스 외에 신착도서  서울테마도서 

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특징으로는 박물  개  이래 축 된 서울학 

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201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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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사아카이 ’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7월 기  총 567건(도서 549건, 비도서 1건, 연

속간행물 17건)의 원문자료에 한 디지털 콘

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5.1.2 국립해양박물  해양도서

국립해양박물 은 해양문화  해양산업과 

련된 귀 한 국내외 유물과 자료를 시하고, 

다양한 해양체험과 교육 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양도서 은 2012년에 개 하여 해양문

화, 해양역사 토, 해양 련 도록  해양의 모

든 분야 자료와 박물 학, 고고학 련 자료 등 

국내․외 문 도서, 학술지  디지털 매체 등

을 수집․정리하여 제공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장서는 2018년 7월 기  해양  박물  련 도

서 약 45,000권, 어린이 해양도서 약 4,500권, 해

양 주제 비도서 약 2,000 을 보유하고 있다. 도

서  서비스로 주제별 해양정보가이드, 학술지

목차, 참고정보, 선택정보제공 등의 연구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구․문화정보동향 

서비스, 해양 련주제 연구자료 조사 제공, 소장

자료의 원문복사서비스, 상호 차 서비스(내부 

직원만 허용)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 1>은 국

립해양박물  해양도서  주제별 해양정보 가이

드로 해양사, 해양 토, 해양문학 주제에 한 소

장자료 안내, 세계의 해양박물 , 시정보, 련 

기   사이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보여 다. 

5.1.3 국립아시아문화 당 라이 러리 크 

국립아시아문화 당 문화정보원 내 치한 라

이 러리 크는 도서 , 박물 , 아카이 의 기

능을 통합한 라키비움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지식

정보 공간이자, 아시아 문화 술 련 정보 열람, 

시, 교육  체험 로그램 등이 이루어지는 아

시아 문화 향유를 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국립

아시아문화 당 도서 은 2015년에 개 하 으

<그림 1> 국립해양박물  해양도서  주제별 해양정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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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문화정보원 라이 러리 크 내에 치하고 있

다. 장서는 총 라이 러리 크에 사진, 술, 소리

와 음악, 공연 술 등의 주제 장서 43,129권과 어

린이문화원 어린이도서 에 16,211권(2017년 11

월 기 )을 보유하고 있다. 서비스는 내 열람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주제 문 을 구성

하여 아시아 사진, 아시아 공연 술 등 총 13개 

주제로 라이 러리 크 주제 문 을 운 하

고 있다. 

5.2 국외 박물  도서  사례 

5.2.1 스미스소니언 도서

스미소니언 재단은 재 19개의 박물 과 동

물원, 그 외 다수의 연구센터와 지원기구, 144개

의 박물 과 제휴하고 있는 세계 최  문화기

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조직  운 황으로 

스미스소니언 도서 (Smithsonian Libraries)은 

워싱턴 DC, 메릴랜드, 뉴욕, 나마 등 스미소니

언 재단 박물 에 존재하는 21개 도서 과 자료

보존실  이미지처리실 등이 하나의 앙 집

화된 체제로 운 되며, 소장자료는 Smithsonian 

Institution Research Information System(SIRIS)

에서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SIRIS는 스미소니

언 재단의 도서 , 아카이 , 연구소 등이 소장

하고 있는 자료에 근하기 한 통합시스템이

며, 스미소니언 연구 커뮤니티를 한 정보자원 

게이트웨이 역할을 담당한다. 도서  장서는 자

연사, 과학기술사, 고고학, 우표수집  우편사, 

아 리카 아시아 술과 상화, 미국 술  

상화 등과 련한 총 200만 권을 소장하고 있

으며, 4만여 권이 넘는 희귀서와 방 한 규모의 

만국박람회  제조사 매 카탈로그, 필사본 

등을 소장하고 있다. 

서비스는 도서 의 부서별 업무는 도서  장

서개발과 정리, 보존  서비스로 별할 수 있

는데, 구체 으로 스미소니언 재단 내부 학 사 

 연구원을 한 연구지원서비스와 일반인을 

상으로 한 서비스, 자원의 보존  매체변환, 

디지털화, 기  리포지터리 운 , 특수자료의 

리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연구지원과 특수장서

의 리에 약 120명의 직원이 배속되어 주제 특

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 스미소니언 

재단 소속기  학 사와 연구진의 연구업 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주로 도서  직원이 서지사항

을 수집하고 경우에 따라 원문을 수집하고 있다. 

2018년 7월 재 85,625건의 출 물이 올라와 

있으며, 이 가운데 원문자료는 21,256건이다. 

5.2.2 메트로폴리탄박물  도서   연구센터

메트로폴리탄박물 은 1870년 설립 이래 박

물 과 미술도서 을 설립․운 하고, 술연

구를 장려․발 시키고, 술과 련된 일반교

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조직  운

황으로는 메트로폴리탄박물  도서   

연구센터(Libraries and Research Centers at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는 2018년 

5월 기  총 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박물  사서가 22명, 그 외 직원은 리자, 

기술자, 보존 문가, 장서개발담당자, 교육담당

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메트로폴리탄박물 은 

메인도서 인 왓슨도서 (Thomas J. Watson 

Library)과 노 도서 (Nolen Library) 등 11

개의 부서별 도서 (department library)과 아

카이 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  장서는 997,000종의 단행본, 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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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소장하고 있으며, 20,000종의 연속간행물, 기

타 박물  역사  술가 련 일 등을 소장하

고 있다. 이외에 박물  출 물, 회의록, 갤러리 

코드, 아카이  컬 션 등에 한 디지털 컬

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 블로그  뉴스 터 

등을 발간하는 것은 물론, 장서개발정책, 소셜미

디어 정책을 공개하고 있다. 제공서비스로는 온

라인 목록인 ‘Watsonline’과 ‘Digital Collections’

에서 소장자료  디지털 자료를 검색하고 열람

할 수 있으며, 도서  블로그를 통하여 도서  

소식을 업데이트하고 있다. ‘Digital Collections’

은 박물  도서 의 희귀본이나 귀 서, 연구자

료에 한 근을 확 하여 박물  직원은 물론

이고  세계 연구 커뮤니티에 메트로폴리탄박

물 이 기여하도록 한다. 

5.2.3 박물  도서  

박물 은 1753년에 설립된 이래, 세계 각 

국가의 역사․문화를 망라하는 800만  이상

의 유물과 술품을 소장하고 있다. 메트로폴리

탄박물 은 1870년 설립 이래 박물 과 미술도

서 을 설립․운 하고, 술연구를 장려․발

시키고, 술과 련된 일반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조직  운 황으로는 각 

부서별 혹은 연구센터별로 있는 연구실(study 

room)의 도서 과 아카이 (museum archive)

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서 10명, 사서 리자 5명, 

아키비스트 1명 등 16명이 도서  업무를 지원

하고 있다. 장서는 인류학도서 (Anthropology 

Library and Research Centre)의 경우, 왕립인

류학회(Royal Anthropological Institute) 도서

의 자료를 기증받아 16세기 희귀 자료와 필사

본 등 130,000권 이상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한 인류학 분야 신간 학술지 1,500종과 왕립인

류학회가 구축한 ‘Anthropological Index Online’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4,000종 이상의 방 한 

인류학 분야 학술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 인류학 

주제 특화된 도서 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

는 인류학도서 의 경우, 평일 오  10시부터 오

후 5시까지 일반 이용자에게도 개방되지만, 그 

외 연구실 도서 은 연구의 목 으로 사 신청

에 이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다. 한 각 분야 주

제장서개발, 연구지원서비스, 주제게이트웨이 등

의 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각 도서 은 주

제별 술연구를 장려하는 것을 목 으로, 주이

용자로 내부직원에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 련 연구자에 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박물 의 ‘Collection Online’에는 3백 50

만  이상의 자료가 디지털화를 통해 일반인의 

박물  소장 자료에 한 이용을 확 하고 

있으며, 도서  소장자료는 도서  온라인목록

을 이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키워드 검색은 물

론 고  이집트, 고고학, 아시아, 국  유럽, 

코인 & 메달, 그리스와 로마, 앙아시아, 화 

 드로잉작품 등 소장품부 별로 주제별 라우

징이 가능하다(<그림 2> 참조). 박물 은 기

록물 구보존을 하여 앙 아카이 (central 

archive)를 설립하여 박물 원회 회의록, 수

집, 리 등 보고서 등의 기록물에 한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5.3 시사

국내외 박물  도서 의 사례조사 통해 다음

의 시사 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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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박물  도서  이집트․수단 주제게이트웨이

첫째, 부분의 박물  도서  조직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서비스 역을 구분하고 있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도서  련 업무에 

집 하고 있는 반면, 국외 세 개의 기 은 아카

이  업무수행을 통해 디지털 장서의 제공  

보존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국내 박물  도서 의 경우, 사서 수가 

국외 도서 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물론 

인 인 자원을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국외 박물

 도서 의 경우, 사서  아키비스트, 행정직

원 등의 직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문인력을 확

보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한, 

국내 도서 과 비교하더라도 장서 비 사서 수

가 국립 앙박물  도서 이 부족한 편이며, 도

서 에서의 사서 수의 확보는 도서  서비스 품

질과 연결되는 을 고려할 때, 인 자원의 확보

는 요하다. 

셋째, 도서 의 업무는 모 기 의 학 사  

연구원을 한 연구지원서비스와 일반인을 

상으로 한 서비스, 자원의 보존  매체변환, 디

지털화, 기  리포지터리 운 , 특수자료의 리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스미스박물  도서

은 연구지원과 특수장서의 리에 약 120명의 

직원이 배속되어 주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으며, 메트로폴리탄 박물  도서 은 10명

의 사서가 주제 련 장서개발을 담당하는 등 

연구지원과 특수장서의 리에 많은 직원이 배

속되어 동향서비스, 연구자료 조사제공, 선택정

보제공, 주제가이드 등 각 주제별로 특화된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스미스박물 , 메트로폴리탄 박물   

박물  사례와 같이 앙박물 과 소속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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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으로 구성되는 도서 의 경우에도, 

앙도서 에서 분   주제자료실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소장자료의 통합검색도 지원하고 있다. 

재 국립 앙박물  내에 12개 지방박물   

1개의 시 이 소속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소속 박물  자료실 소장자료의 통합검색  서

비스 지원이 확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문도서 의 특성상 일반이용자의 

도서  자료 출은 제한되지만, 박물  내부 연

구자료  발간물의 디지털 아카이 , 외부 련 

주제자료의 수집  링크 등을 기반으로 주제게

이트웨이를 구축하여 일반이용자에 한 정보제

공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주제게이트웨이의 경

우, 국립해양박물  도서   모든 국외 박물  

도서 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디지털 발신기능 

강화를 해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박물  시  소장품과 련된 

도서  자료를 수집하여 람객의 소장품에 

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고자 노력하다. 국립해

양박물 과 메트로폴리탄 박물  도서 은 어

린이열람실을 별도로 운 하는 등 이용자의 외

연을 넓히기 해 노력하고 있다. 국외 박물  

모두 디지털 컬 션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 이용자에 한 박물  출 물  도록에 

한 근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미스소니언 

도서 은 디지털 컬 션에 한 온라인 시는 

물론, 북클럽, 스토리타임, 박물  장서 련 교

육 로그램을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표 3>은 국내외 박물  도서  황을 조직, 

인력, 열람 출정책, 장서, 서비스에 따라 요약

한 내용이다.

기 조직 인력 열람․ 출 장서 서비스

국립 앙박물  
도서

교육과
사서 1명
공무직 3명

출(내부이용자) 160,000권 - 희망자료신청  상호 차

서울역사박물  
도서

조사
연구과

3명
출(내부이용자  

연회비 납부 이용자)
48,000권

- 신착도서  서울테마도서 안내
- 서울역사아카이

국립해양박물  
해양도서

학
연구실

6명 출
( 내이용자)

- 45,000권
- 어린이 해양도서 4,500권

- 주제별 해양정보가이드, 학술지목차, 
선택정보, 동향서비스, 연구자료 조
사, 원문복사서비스, 상호 차

- 시도록, 출 자료 디지털화 
- 어린이열람실 별도운

국립아시아문화 당 
도서

연구
교류과 

라이 러리 크 4명
(도서  1명)

출( 내이용자)
- 도서  43,000권
- 어린이도서  16,000권

- 아시아 문화자원을 심으로 한 
13개의 주제 문

- 어린이열람실 별도운

스미소니언박물  
도서

별도
부서

120명
(21개 도서 )

개별도서  
별도지침

2,000,000권
- 수서  연구지원
- 디지털 리포지터리
- 박물  도서  자료 통합검색 

메트로폴리탄 
박물  도서  

별도
부서

38명
(사서 22명)

출( 내이용자) 997,000권

- 연구지원서비스
- 노 도서  어린이열람실 별도운
- 디지털 컬 션
- 블로그  뉴스 터
- 장서개발정책, 소셜미디어 정책

박물
별도 

연구도서  

 사서 10명, 
사서 리자 5명, 
아키비스트 1명

개별도서  별도지침
(인류학도서  

일반인 출입허가)

인류학도서 (130,000권, 
학술지 1,500종), 고 이집
트  수단도서 (25,000
종, 학술지 200종) 등 

- 주제 련 장서개발
- 주제 게이트웨이 연구지원서비스 
- 참고면담서비스

<표 3> 국내외 박물  도서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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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담조사

6.1 이용자 면담

6.1.1 이용자 면담 내용  분석방법 

국립 앙박물  이용자 요구분석을 하여 면

담을 실시하 다. 면담은 국립 앙박물  도서

 내부 이용자 그룹 7명, 국립 앙박물  도서

 일반이용자 3인을 상으로 실시되었다. 내

부이용자는 연구기획부, 유물 리부, 고고역사

부, 미술부, 아시아부, 보존과학부, 교육과 등 국

립 앙박물  업무를 수행하는 각 부서의 학

연구사나 학 연구  각 1명씩 총 7명을 상으

로 진행하 다. 외부이용자는 내부이용자와 마

찬가지로 기 의 력을 바탕으로 연구목 에 

합한 목  표집 방법에 의하여 3명을 선정

하 다. 

면담은 도서  서비스 방향성  개선방향에 

한 연구를 수행한 련 선행연구(박옥남, 이

정미, 배경재, 차성종 2017)  국립 앙박물  

연보에 나타난 도서  활동계획  보고를 기반

으로 국립 앙박물  도서 의 한 발 방

안을 도출하 다. 면담 질문은 도서 에 한 

인식, 조직, 장서, 공간, 정보서비스, 운 로그

램, 력에 한 만족  불만족, 개선사항  

발 방안 등으로 구성하 다(<표 4> 참조). 면

담은 2018년 6월 25일부터 7월 6일까지 진행되

었다. 모든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

으며 면담 분석은 녹취록을 통해 핵심 내용을 

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 다. 

6.1.2 이용자 면담 결과 

주요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  이용목

과 련해서는 내부이용자는 업무, 시, 연구

목 이었으며, 외부이용자는 술, 미술사, 역사 

등의 도서 이용  련 논문작성을 하여 도

서 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 의 주

요 기능은 박물  련된 자료 수집․제공 기

질문 항목 질문 내용

국립 앙박물  도서 에 한 인식

- 국립 앙박물  도서  이용목  

-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비

- 국립 앙박물  도서 의 기능

재 국립 앙박물  

도서 에 한 분석

만족
- 재 국립 앙박물 도서  서비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장서, 공간, 인 자원, 

정보서비스, 로그램, 타기  력 등)

불만족
- 재 국립 앙박물 도서  서비스  가장 불만도가 높은 분야(장서, 공간, 인 자원, 

정보서비스, 로그램, 타기  력 등)

개선

과제
- 재 국립 앙박물  도서 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이유

차별과 

략

- 국립 앙박물 과 국립 앙박물  도서 의 기능 차이에 한 의견

- 국립 앙박물  도서 과 기타 박물  도서 의 차별화에 한 의견 

국립 앙박물  도서  미래방향

- 국립 앙박물  도서 이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성

- 국립 앙박물  도서 이 향후 새로 발굴해 나가야 할 도서  기능, 이용자, 서비스, 

공간 등

<표 4> 이용자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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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박물  업무지원 기능, 련 도서 수집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장서의 

문성이다. 역사, 문화, 미술, 고고학 분야의 국

내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문서   외국서 , 

다양한 박물  도록의 구비에 한 만족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분야 

역시 장서로 나타났는데, 내부이용자는 제한된 

데이터베이스 구독, 고 , 특화자료 부족 등

을 지 하 으며, 외부이용자의 경우, 특화자료, 

최신자료 등에 한 불만족이 있는 것으로 악

되었다. 

개선사항에 해서는 장서의 경우, 도서, 

다른 박물  도록, 최신자료 수집확 , 역사․

문화․ 술 련 기 자료, 웹 데이터베이스의 

외 근, 데이터베이스의 구독확  등에 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서비스와 련해서는 외

근, 박물 시 등과 련한 도서 시, 멀티

미디어자료의 출 등에 한 개선사항이 제시

되었다. 공간 역은 장서 보 장소 확 , 자유로

운 열람공간, 문도서  기능 강화, 멀티미디어 

이용공간의 개선에 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조

직  인력과 련해서는 기록 리 담당자 확보, 

인력보강에 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국립 앙

박물  도서 의 미래방향성으로 박물 과의 유

기 인 력체로서, 박물  시 등 박물 과의 

연계 도서 의 기본 인 기능수행과 문도서

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에 한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이용자 확  역시도 국내외 DB 구축 

 구독,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역사․ 술․미

술 장서의 차별화 등 문성 강조를 통해 이루

어져야 함을 강조하 다. 다만, 도서 에 한 

인지도를 제공하기 한 노력이 필요함이 제시

되었는데, 이를 하여 공간  열람환경의 재

구성, 박물  시와의 연계성 등을 통한 문화

활동의 구심  역할, 도서  홍보 등이 강조되

었다. 다음은 면담에서 나온 주요 사항을 <표 5>

로 정리한 것이다.

6.2 문가 면담

6.2.1 문가 면담내용  분석방법

국립 앙박물 의 발 방안 설계를 한 개

선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고, 련된 종합

인 자문을 구하기 해 문가 면담을 실시하

다. 면담 상은 국내 문헌정보학, 사학과, 건축

학 등 련 학문분야 교수 3명, 박물  장 

문가로서 련 분야의 경력을 가진 문가 4명 

- 박물  사서 2인  미술  사서 2인 - 등 총 

7명으로 선정하 다. 면담은 2018년 6월 25일부

터 7월 6일까지 진행되었다. 면담은 국립 앙박

물  도서 에 한 일반 인 인식, 장서, 서비

스, 공간, 조직에 한 개선사항,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미래 방향을 악하고, 이를 통하

여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정체성  발 방

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문가 

면담 역시 이용자 면담과 마찬가지로,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취되었으며,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

되었다. 주요 문가 면담 질문  내용은 다음 

<표 6>과 같다. 

6.2.2 문가 면담 결과 

주요 면담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서  비  

 기능과 련해서는 박물  련 주제의 자료

를 수집․보존하는 것은 물론 박물  련 주제

의 자료의 일반인 이용 진, 연구지원, 박물  자

료의 아카이 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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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면담발췌

도서  
이용목  

 기능

∙업무에 필요한 모든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 용도로 활용하기 해서 도서 을 이용한다. 
(내부이용자 1)

∙박물  도서 에 도록이 많으므로 도서 에서 시를 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많고 개인연구를 
해서도 활용한다. (내부이용자 5)

∙도서 자체가 좋은 것이 많다. 특히, 술도서나 삽화 등의 도서는 비싸고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자주 이용한다. (외부이용자 2)

∙국립 앙박물 과 그 외에 소속기  그리고 타 박물 에서 생산되는 서 과 단행본, 정기간행물들을 보 하는 
공간이다. (내부이용자 2)

만족

∙역사, 문화, 미술, 고고학 분야에서 국내에 없는 공 서들을 쉽게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다. 
(내부이용자 4)

∙외국 서 의 경우 개인이 구비하기 힘들기 때문에 희망도서구매시스템도 좋고 외국에서 보내주고 있는 박물  
도록이 있다. (내부이용자 2)

불만족

∙국내외의 웹DB가 더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2)
∙고  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 제공되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6)
∙장서의 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재 국, 일본, 한국에 집 되어있는 장서의 역을 넓혔으면 좋겠고 주류 
문화도 다루고 최신자료도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외부이용자 2)

개선
사항

<장서> 
∙장서보존기능도 요하므로 된 도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6)
∙90년 , 2000년  이  자료는 문화재청의 문화재연구소 도서 의 자료가 더 많다. 박물 의 역사기능을 
살려서 낡은 책이라도 역사 련 기 자료를 확보해놓으면 좋을 것이다. (내부이용자 4)

∙특화자료 심으로 계속 인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외부이용자 3)

<공간 역>
∙장서나 콘텐츠가 가장 요하지만 책을 읽을 수 있는 편안한 분 기를 조성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부이용자 5)

<서비스 역>
∙ 외 근이 가능해지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6)
∙멀티미디어 자료에 심이 있는데 이용이 용이하지 않다. (외부이용자 3)

<조직  인력> 
∙기록 리까지 같이하는 사서가 있으면 좋겠다. (내부이용자 2)
∙인력보강이 필요하다. (내부이용자 2)

미래
방향 

∙박물 의 시와 도서 의 자료가 연계되었으면 좋겠다. 박물 에서 시만 보고 도서 의 자료까지 이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내부이용자 5)

∙박물 의 유기 인 력체로 변화가 필요하다. (내부이용자 1)
∙ 람객 에 도서 의 존재 여부를 질문하는 분들에게 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 (내부이용자 4)
∙박물  도서 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내부이용자 2)

<표 5> 이용자 면담결과

질문 항목 질문 내용

국립 앙박물  도서 에 한 인식 -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비   기능

개선 사항
개선 분야 - 재 국립 앙박물 도서 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이유

업무별 개선사항 - 장서, 서비스, 공간  서가배치, 조직  인력 등

국립 앙박물  도서  미래방향
- 국립 앙박물  도서 이 향후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성
- 국립 앙박물  도서 이 향후 새로 발굴해 나가야 할 도서  기능, 이용자, 
서비스, 공간 등

<표 6> 문가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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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해서는 문도서 으

로의 장서확충,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 문화기

과 콘텐츠  서비스 력, 국립 앙박물  도

서 의 특성화된 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이 도

출되었다. 장서와 련해서는 문가를 한 웹

데이터베이스 구독, 한 고서, 최근 연구보고서, 

주요 , 문화자료의 통합검색이 강조되었으

며, 일반이용자를 한 최신 트 드 장서, 박물

 소개자료, 북큐 이션, 자도서와 자 , 

박물  가이드북 등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서

비스  이용 활성화와 련해서는 연구지원서

비스, 연구자 맞춤형서비스, 련 기   사이

트 소개 서비스 등이 필요하며, 도서 에 한 

홍보, 박물  이슈와 련한 북큐 이션, 박물  

사업  시 련 도서  로그램 운 , 신간 

안내, 자강연 등의 문화 로그램 제공, 소장자

료 정보활용교육 등을 통해 박물  방문 이용자 

 박물 에 심이 있는 일반 이용자를 확보할 

것을 강조하 다. 공간과 련해서 박물  도서

의 정체성을 보여  수 있는 공간, 연구자의 

공간, 장서 시공간, 자유로운 열람공간의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한 상자료  비도서자료

의 내비치  이용공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

다. 조직  인력 련해서는 주제 문서비스 

 일반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아카이  담당자의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함이 

제시되었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의 향후 발 방안에 

해서는 국가 표 박물 으로서의 상을 확보

하고, 박물 자료  박물 학 분야의 정보 수집, 

보존, 이용의 표  기 으로 성장하기 하여 다

양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연구자  문가를 한 도서 은 물론, 

박물  도서   박물 에 심이 있는 으

로의 이용자 확 방안에 한 노력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다음은 면담에서 나온 주요 사항을 

<표 7>로 정리한 것이다.

6.3 시사

국립박물  도서  내부이용자, 도서  외부

이용자, 문가를 상으로 수행된 면담결과를 

종합하여 시사 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목표와 기능은 박물  

 련 지식정보의 생산․수집․이용․보존하

는 문도서 이며, 박물  도서 을 표하는 

국가 문도서 으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이를 하여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박물 이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지원기 으로서의 선도  모델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문화자원의 종합정보거 이며 박물 

자료  박물 학 분야의 정보 수집, 보존  이

용의 표  기 으로 비 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박물  도서 으로서 상  이용

자 인식을 제고하기 한 노력이 필요하며, 내부 

이용자뿐만 아니라 련 공자  연구자 등 주

제 분야 문가  이용자로 외연을 확장할 필요

가 있으나, 일반 이용자에 한 무분별한 확장이 

아닌, 문도서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 

셋째, 국립 앙박물  도서 에서 가장 만족

도가 높은 분야는 제공하는 장서의 문성이

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 역시 문장서

의 확충이었다. 문장서는 술, 고고학, 역사, 

미술 등 문자료의 확충, 문DB 구독확 , 국

외 연구보고서, 국내외 박물  발간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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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면담 발췌

국립 앙박물  

도서 에 한 

비   기능

∙박물  련 자료를 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 , 최고의 앙박물  도서 인 만큼, 문도서 으로서 

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요하다. ( 문가 

1&6)

∙국립 앙박물 을 모체로 하여 국가의 존귀한 자원을 수집, 보존, 서비스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기 으로 생각한다. 주요한 기능은 귀 한 기록  박물 자료에 한 수집, 보존, 서비스, 

그리고 연구자( 련 공자들)에 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가 2)

개선 

사항

개선 분야 

∙박물 의 성격과 도서 ( 는 기록 )의 성격이 어느 정도 융합되어 있고 서비스도 이에 합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콘텐츠 개발 공유, 목록 공유 등에서 국가 기 을 비롯한 문화 기 들과 

콘텐츠  서비스의 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문가 2)

∙시설로만 인식하게 되면, 장서 열람, 리, 보존에만 치우쳐질 수 있으므로, 독립된 하나의 부서로서 

도서   도서  연계 다방면의 업무를 확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가 7)

장서 

∙국립 앙박물 의 내부 이용자  문가들이 련 업무와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체계 인 

장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유산 자료를 한 곳에서 통합 검색, 이용 할 수 있도록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 주제별 연구지원형 장서 개발이 필요하다. ( 문가 3)

∙ 람객  방문객들이 박물  람과 함께, 도서 의 소장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장 박물과 

시 콘텐츠를 이해,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련 장서를 개발하고 극 홍보하 으면 한다. 

도서  장서를 박물  시나 특별한 주제나 박물에 따라 선정하고 컬 션을 구성하고 노출시킴으로써 

이용자의 심과 흥미를 끌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문가 3)

∙ 문도서 답게 입문서, 교양서, 각국 박물  련 장서  시청각 자료, 디지털 자료를 일반이용자를 

하여 제공하여 박물 과 련되어 있는 주제 분야에 한 이해를 돕는 장서수집이 필요하다. ( 문가 

6&7)

서비스

∙가장 우선은 연구지원서비스라고 생각한다. 학원 이상의 문 연구 인력을 한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하고 수동  지원이 아니라 리에종 사서 혹은 공동 연구자의 수 에서 연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문가 2&7)

∙월별 큐 이  주제를 개발하여 운 하거나 연령별 심사별로 이용자 타겟을 달리하는 등 박물  

이슈에 련된 북큐 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는데 정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 문가 2)

공간

∙학 사 에서는 유물별/주제별 시 황 정보를 확인하거나 기획 시에 합한 문화자원 정보를 통합

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련된 정보를 제공, 지원할 수 있는 조사연구 공간을 마련하고, 도서  

반 으로 자유로운 열람공간, 비도서자료 비치  이용공간이 필요하다. ( 문가 5& 문가 6)

조직  인력
∙수서, 보존, 서비스 등 담당업무에 집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업무분장이 조  

더 문화되고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기 할 수 있다. ( 문가 6)

국립 앙박물  

도서  미래방향

∙ 문도서 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하다. ( 문가 7)

∙내부 이용자뿐만 아니라 외부의 박물 학, 역사학, 고고학 등의 문가에게도 가장 선진 인 도서 이 

되어야 한다. ( 문가 2& 문가 6)

∙박물 에 부속된 수동  지원 기 이 아닌 박물 의 자원을 리하여 서비스를 창출하는 도서 으로 

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가 2)

<표 7> 문가 면담 결과

등을 통해 공공도서 과의 문장서 차별화, 국

립기  상에 합한 최고 수 의 문도서  

장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서비스와 련해서는 문가나 주제 분

야 연구자를 한 연구지원  주제 문서비스

를 비롯, 박물  이슈와 련한 북큐 이션이나 

박물  시․교육업무와 련한 큐 이션 등

의 박물  도서  특화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이

용자의 심과 흥미를 이끄는 방안의 모색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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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공간  시설과 련해서는 박물  도

서 의 정체성을 보여  수 있는 공간구성이 필

요하며, 이를 해서 편한 열람 분 기 조성, 내

부이용자  문가를 한 조사연구공간, 상 

 비도서 자료에 한 개방  열람 공간 확 , 

박물  련 주제의 북큐 이션 공간 등이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업무의 개선은 문

인력 확충, 독립부서로의 업무확 , 문성 강화

를 한 인력의 계속 인 재교육이 있어야 가능

할 것이다. 

7. 국립 앙박물  도서  발 방안

7.1 박물  도서 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국립 앙박물 은 ‘따뜻한 친구, 함께하는 박

물 ’을 비 으로 제시하고 과거와 재, 미래

가 소통하는 문화의 시 를 선도하는 기 으로 

발 하기 한 국민 심의 박물 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은 고고

학, 역사, 술 등 단행본, 도록, 연속간행물 등

의 장서 165,000권을 소장하고 있는 국가 표 

국립박물 이다. 국립 앙박물 의 비 과 핵

심가치의 기본원칙을 수함과 동시에, 국립박

물  도서 을 표하는 문도서 으로서 본

질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비   목표의 

설정이 필요하다. 이용자  문가 면담을 통

해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비   목표는 

박물 이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지원기 으로서의 선도  모델을 개발

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한 문화자원 종합

정보거 이며 박물 자료  박물 학 분야의 

정보 수집과 보존  이용의 표  기 으로 성

장해야 함이 제시되었다. 한 박물  도서 의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문도서 으로서 박

물  련 문 주제자료를 바탕으로 박물  

내부이용자에 한 학술조사․연구, 시 업무

를 지원하기 한 정보서비스, 련 분야 연구

자나 학원생 등 문 주제 이용자를 한 

문 인 정보서비스 제공, 일반 을 한 박

물  련 분야 지식정보의 제공과 이해 확

를 포함하고 있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은 국가를 표하는 

국립박물  도서 의 상을 강화하기 하여 

기  자료실에 머무르지 않고, 소속기 인 국립

앙박물  직원, 박물  주제 분야 연구자는 물

론이고 이 분야에 심을 있는 박물  람객  

일반이용자를 서비스 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하여 박물  련 주제의 지식정보

자원을 집 수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도

서 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박물  지식정보서비스 구심체’

를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비 으로 설정하고, 

첫째, 박물 의 사명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원기 , 둘째, 국가 박물  문도서

으로서 박물   련 주제 분야에 합한 최

고 수 의 지식정보 수집  이용 기 , 셋째, 국

민의 국가 문화자원에 한 지식정보 이용활성

화를 한 정보게이트웨이, 넷째, 박물자료  

박물 학 분야의 정보 수집․보존․이용의 표

기 으로서의 역할 수행기 을 도서  목표로 

제안하 다. 이를 한 박물  장서, 서비스, 조

직  인력, 공간 등 주요 업무에 따른 개선방안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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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박물  콘텐츠 내실화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박물  내외 이용

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

도서 으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기 하여 박물

 콘텐츠 내실화가 필요하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주요 목표  기능에 근거하여 박물  

문도서 으로서의 장서확충, 을 한 박

물  련 지식정보서비스 장서개발, 디지털 자

료 수집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박물  문도서 으로서의 최고 수

의 문장서확충이 요구된다. 재 장서는 단행

본  한국서, 일본서 비 이 가장 높으며 상

으로 비도서, 연속간행물, 고서, 특수자료의 

비 이 낮게 나타났다. 사례조사에서 국내외 박

물  도서 은 문도서 으로서 역사  술, 

미술과 련한 단행본, 최신 학술자료, 도록 등

의 체계  수집을 해 노력하고 있음을 악하

으며, 이용자 면담에서도 국립 앙박물  도

서 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제공하는 

장서의 문성이었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

야 역시 문장서의 확충이었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내부직원과 련 문가들이 그들

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도서와 다

양한 매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장서에 한 

개선방안으로 술, 고고학, 역사, 미술 등 문

자료를 심으로 한 도서 의 특성화, 공공도서

과의 문장서에서의 차별화, 최신자료의 구

비, 도서  에 한 구입 등 주제 분야

를 심으로 한 국립기  상에 합한 최고 

수 의 장서개발이 필요함이 요구된다. 이를 

하여 련 박물 , 연구기 과의 력을 통해 

국내외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도록, 학술토론

회, 연보, 소식지 자료의 망라  입수가 필요하

다. 박물  정책과 문화가 문화되어 있는 미

국, 국, 랑스 등 박물 , 미술  등의 발간자

료 수집하고, 주요국 국립박물  발간자료 수집

확  한국과 일본에 편 된 아시아 련 자료를 

국, 인도네시아, 몽골, 아랍권 등 범아시아  

 세계로 차  확 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립 앙박물  도서 은 일반 이용자

를 한 박물  인  분야 장서 확충이 필요하

다. 이용자 면담, 사례조사, 문가 면담을 진행

한 결과, 박물 과 련된 주제 분야에 한 국

민 지식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장서수집이 필

요함이 지 되었다. 국립해양뱍물 , 국립

미술  등의 문도서  역시, 련 주제  인

 주제의 입문서, 교양서 등의 장서를 수집하

여 제공하고 있다. 문도서 의 정체성을 유지

하면서 박물  련 주제  인  주제에 한 

장서 확충을 통하여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인지도 확보  의 박물 에 한 이해증진

을 기 할 수 있다. 이를 해서 박물  련 주

제 기본서, 교양서, 미술, 술, 고고학, 역사, 문

화재, 문화 등 련 주제 문학자료, 각국의 박물

 련 장서. 최신 트 드  최신 장서를 포함

한 일반도서, 각국의 박물  련 장서안내, 국

내외 박물  내 다른 도서  소개  안내 책자, 

박물  련 주제 분야 잡지, 박물  련

뿐만 아니라 문화․ 술․역사 분야의 다양한 

시청각자료를 수집. 박물 에서 시행된 시  

공연, 련 분야 시, 공연, 방송자료(다큐멘터

리, 화, 강의) 등의 비도서 자료 등이 구비되

어야 한다. 

셋째, 자책, 자 , 자데이터베이스, 디

지털 콘텐츠 구축 등에 한 온라인 콘텐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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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이 필요하다. 자자료 구독  구입의 확충

은 출 문화 변화에 따른 문 도서  뿐만 아

니라, 도서  반의 추세이다. 문도서 의 최

근 경향을 살펴보면 인쇄 매체에 한 정보요구

가 감소로 인하여 인쇄 매체 소장공간을 축소하

고 자자료 확충  복합미디어 활용 공간 확충

을 통한 학술연구 문도서 으로 변화를 모색

하고 있다(한종엽 2013; 남은경 2018). 이용자 

면담에서도 내부이용자 의견에서 문DB 구독 

확충  외 근 허용에 한 의견이 나왔으며, 

외부이용자 의견에서도 자책  자 의 

확충, 온라인을 통해 근 가능한 콘텐츠의 확충 

등이 지 되었다. 문가 면담 역시 박물  자료

의 디지털화를 통한 온라인 콘텐츠의 확충, 국내

외 데이터베이스의 확충이 요 개선사항으로 

제시되었다. 호주국립박물  도서 은 재 총 

17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으며, 자

 역시 38종을 구독하고 있으며, 국립해양박

물  도서 은 총4종(DBpia, KISS, KR-CON, 

PPI 자 )의 웹DB, 국립 미술  도서

은 총4종의 술 련 분야 웹DB(ArtSource, Art 

Museum Image Gallery, Art & Architecture 

in Video, DBPia)  자  10종, 국립민속

박물  민속아카이  4종(DBpia, KISS, Krpia, 

e-article)을 구독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립

앙박물 은 2종의 국내 데이터베이스만을 구독

하고 있으므로, 내부이용자의 원문이용요구를 

원문복사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므로 정보입수의 

신속성이 낮다. 국립 앙박물  디지털 자료 

리는 도서 과는 별개의 업무로 진행되고 있으

므로 도서  홈페이지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 

근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를 하여 국립 앙박물 의 수집, 보존, 조

사․연구, 시, 교육, 문화교류 등 박물  업무

지원, 문가  연구자의 조사․연구를 지원하

기 한 련 학술데이터베이스를 확  구독하

고, 일반이용자를 한 련 주제의 자책  

자잡지 구독을 확 해야 한다. 한 국립박물  

발간자료에 한 디지털화  박물  기록물 아

카이  구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확보가 뒷받

침되어야 할 것이다. 한 장서개발의 확실성을 

해서 명문화된 장서개발정책 역시 필요하다. 

7.3 문도서  서비스 강화 

국립 앙박물  도서 에서는 내부직원  일

반이용자를 상으로 고고학, 역사학, 미술사학 

등의 박물  련 문자료를 기반으로 참고서

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 국립박물  

도서 은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소장

자료 검색을 한 온라인 목록만 박물  홈페이

지에 링크되어 있는 계로 이용자에게 도서  

서비스가 제한 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

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소장자료  

련 자료의 안내 정도를 비롯한 간단한 참고정보

서비스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박물  문도서

으로서 이용자의 다양하고 문 인 정보서

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박물  도서 의 이용자 유형에 따른 

정보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문도서  서비스 

강화, 내부이용자  외부 연구자를 한 연구

지원서비스, 외부 연구자  일반이용자를 한 

주제 문서비스, 국민서비스를 제시하 다. 

첫째, <그림 3>과 같이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내부 이용자(학 사, 직원)와 외부 이용자

( 련 공 학자, 연구원, 학원생, 일반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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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이용자 상별 서비스 모델  과제

에 따라 이용자 유형별 서비스 방안의 모색할 필

요가 있다. 박물  내부의 기획운 단  교육문

화교류단 직원  연구원을 해서 박물  경

․행정․정책 정보의 제공, 시․교육․홍

보․디자인 정보서비스를 통한 구성원의 역량강

화 지원이 필요하다. 학 사  연구원을 해서

는 학술조사  연구지원, 시실 운 리 정보

서비스를 통한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지원되어

야 한다. 외부 련 공 학자, 연구원, 학원생 

등을 한 연구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일반 이용자를 상으로 한 시  소장품, 

술가 등 련 정보의 제공과 일반 공공도서 과 

차별화  특성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박물 에 

한 심과 이해 증진이 요구된다.

둘째, 국립 앙박물  도서 은 학 사, 련 

공 학자, 연구원, 학원생의 연구를 지원하기 

한 서비스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지원서비스

는 이용자  문가 면담에서도 문도서 으

로서의 국가를 표하는 박물  문도서 으로

서 정체성 확립  문성 제고를 해서 강조된 

부분이며, 국내외 사례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박물  도서 의 주 타켓이용자가 내부직

원  련 문연구자임을 고려할 때 필수 으

로 강조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연구지원서비스

는 연구지원을 한 고객 니즈 분석을 정례화하

여, 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소장 자료의 상호

차  원문복사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신착자

료서비스  SDI서비스, 맞춤형 연구컨설  서

비스으로 확 되어 나가야 한다. 

셋째, 국립 앙박물  도서 이 문도서 으

로 도약하기 해서는 양질의 주제정보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주제정보서비스는 온라인을 통

한 정보제공을 통해 외부연구자는 물론, 일반 이

용자의 지식을 확충하기 해 보완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수요자의 시간  제약, 근․이용의 

편이성 추구, 인터넷 정보유통  디지털 근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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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다임 등을 고려하면 디지털 정보의 우선 수집

과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 마이그 이션을 고

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궁극 으로는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강화하여 국내외 이용자를 한 

한국의 문화․ 술․역사를 비롯하여 고고학․

미술사학․박물 학 주제정보를 제공하는 포털

서비스 기 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략이 필

요하다. 한, 도서 의 인 ․물  한계를 극복

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하여 장기 으로는 

국립 앙도서 , 소속박물  도서 , 각종 국내 

유 기  도서 과 력형 참고정보서비스 체계 

구축을 한 주도  역할이 요구된다. 국립 앙

박물  도서 이 박물  련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해서는 재와 같은 

박물  홈페이지에 링크된 도서  소개 웹페이

지와 소장자료의 단순 검색을 지원하는 온라인

목록(OPAC)은 한계가 있다. 도서  홈페이지

의 개선으로 소장자료 통합검색은 물론 연구지

원, 도서 서비스, 박물  출 물, 이용안내, 공

지사항, 온라인 참고 사, SDI서비스의 신청, 희

망도서 신청 등이 가능한 이용자 친화  홈페이

지를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주제게이트웨

이의 구축과 박물  아카이 (기  리포지터리) 

등 포털서비스를 한 근  역할을 수행하며, 

도서  모바일 웹사이트/애 리 이션의 추가

 개발을 통해 기존의 디지털 도서 을 뛰어넘

는 서비스로 확 할 필요성이 있다. 한 언어별, 

생산주체별 고품질 박물 학 주제정보의 생산 

동향 분석  정보자원을 확보하여, 주제게이트

웨이에 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포털서비스 구축은 도서  OPAC, 아카이 , 

주제게이트웨이, 박물  소장품 검색, 박물  연

구   연구원에 한 정보, 연구동향분석, 연

구지원(컴퓨  분석기술  빅데이터 활용 등), 

도서  블로그, 력형 참고서비스 한 통합서

비스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넷째, 국립 앙박물  도서 이 박물 을 모

체로 한 문화서비스 기 으로서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하기 해서는 재 수행하는 박물  

련 자료의 수집, 정리 외에도 국민 서비스를 

한 업무(박물  자료 련 시  북 큐 이

션, 박물  련 독서문화 로그램 기획  운

, 독서회 운  등)를 개발․기획․운 하여

야 한다. 이를 하여 박물  련 특화주제 신

간 안내, 시  소장품 련 정보의 제공, 귀

본, 고서, 도록, 카탈로그, 발굴보고서, 박물  

시 련 통계데이터 등 다양한 박물  련 

콘텐츠를 활용한 도서  차원의 시, 체험, 

청강연, 교육 로그램 등을 기획하여 국민서

비스로 확 가 필요하다. 한 도서  블로그나 

SNS의 운 , 도서  소식지(웹진, 뉴스 터)의 

정기  발행 등을 통하여 도서  소식, 공지사

항, 도서  이용자 로그램, 박물 과 련된 

도서의 안내 등 박물 과 도서 , 이용자의 간

격을 좁히고 이용자와 극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7.4 공간의 유연성 강화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높은 천고  수평

 공간으로 인한 개방감에 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정체성을 보여

 수 있는 도서 의 공간구성이 부족하다. 재 

검색 PC 4 , 열람석 60석 미만으로 소장 장서

에 비해 장서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나타났으며, 문가 자문  이용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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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도서  내 서고의 포화  체 면

비 열람공간 부족의 문제가 지 되었다. 국립

앙박물 은 박물  도서 의 차별화된 공간구

성  상징성 부각이 필요하며, 박물  환경친화

인 도서 , 부족한 자료 열람공간 확보, 실물

도서 에 이용자가 찾아오고 모이게 하는 공간

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박물  문도서

으로서의 정체성  이용 활성화를 한 유연

한 공간구성을 목표로 이용자 친화  도서  공

간  시설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서는 첫째, 시서가  열람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교양서, 시 련 큐 이션 장

서, 신착자료  사서추천도서, 고고학, 역사학, 

술, 미술, 박물 학 등의 주제와 련한 큐

이션 장서, 박물  발간자료 등을 배가하여 박

물  일반 이용자  박물  련 주제에 심 

있는 내․외부 이용자의 심을 유도할 수 있도

록 구성하는 것이 요하다. 그러므로 시 서

가  열람공간을 확 하여 박물  자료의 자유

로운 이용을 도울 수 있다. 

둘째, 박물  도서 이 가지고 있는 멀티미디

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시설 개선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해 노후 기자재 교

체를 통한 검색시설  멀티미디어 열람 역 개

선이 필요하며, 멀티미디어 자료 열람 역은 추

후 아카이 자료, 디지털 콘텐츠, 음원, 사진, 

상 등 생생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박물  내에서의 도서 의 인지도를 확

보하기 한 공간  시설 활용이 필요하다. 박

물   도서 이 하나의 유기 인 조직으로 성

장하고, 이용자의 박물  도서 에 한 인식을 

제고하기 하여 박물  도서  공간  시설 

활용방안이 요구되는데, 도서  입구  박물  

내 도서  큐 이션이나 특수장서를 홍보할 수 

있는 KIOSK를 설치하는 것과 도서  외부 공

간에 열린서가 구성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5 아카이  역할강화 

국립 앙박물 의 경우, 일제 강 기 조선총

독부가 보유하고 있던 일제의 우리 문화 유산 

조사  이동에 한 자료 약 150,000여 , 유

리건  사진자료 38,000여 을 소유하고 있으

며, 국립 앙박물   지방 소속박물  소장품, 

기타 지방 공사립박물  소장품에 한 고화질 

이미지 촬   스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박물 에서 생산하는 각종 행정문서, 

기록물  보고서 등의 발간자료가 생산되고 있

다. 그러나 이에 한 리가 연구기획부, 유물

리부, 도서  등으로 나 어서 운  이어서, 

종합 인 기록물에 한 리  보존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박물  아카이  구축을 통

해 도서 의 아카이 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도서  서비스 확 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이 기 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정보자원에 한 리의 추 인 역할

을 수행함으로써, 박물  생산자료의 통합 인 

리가 가능하며, 나아가 이용자에게 박물  자

료에 한 원스탑 정보탐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은 물론, 도서 의 박물  내에서의 인지도 확

보가 가능하다. 이를 해서는 지방박물 을 포

함한 국립박물  자료의 통합 리를 통한 자료 

이용 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립 앙박물  생산 

자료의 디지털 작업을 통한 도서  자료와의 연

계 서비스가 이루어져 궁극 으로 박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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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료에 한 디지털화  체계 인 수집․활

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도서 의 박

물  기  리포지터리(Institutional Repository)

로서의 역할확   기  리포지터리를 운용할 

수 있는 인력  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7.6 문인력의 양성  확보 

국립 앙박물  도서 이 문도서 으로서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해서는 주제 문

서비스  연구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수

행할 수 있는 문인력의 양성  확보가 필요

하다. 이를 해서는 주제 문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  국민서비스 업무 담

당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주 이용층인 

내 학 인력을 포함한 문 연구자들의 박물

 련 주요 조사․발굴, 연구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 로 제공하기 해서는 

이러한 요구에 제 로 응할 수 있는 박물  

련 주제 문 인력이 선결되어야 한다. 고고학, 

역사, 미술, 술과 련한 주제 문성을 갖춘 

담사서가 연구지원서비스, 큐 이션서비스 등 

련 주제 문서비스를 극 으로 기획하여 

운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박물  학 인력과

의 업을 통해서 박물  련 분야 자료구입, 

정보제공, 참고 사, 연구컨설  서비스 등 낮은 

단계의 주제 문서비스를 업으로 수행하고, 

차 그 서비스 정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둘째, 재 국립 앙박물  도서 은 일반 외

부이용자에 한 도서 서비스가 거의 무한 

실정으로 국내 박물  분야 최고 문도서 이

자 국립기 으로서의 상을 제 로 살리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  련 독서문화 

로그램 운 , 력형 참고정보서비스  상호

차서비스 제공 등 련 국민서비스를 극

으로 기획하여 운 할 수 있는 담인력의 확보 

필요하다. 담사서의 열악한 인 구성은 도서

의 서비스 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박물

 내에서의 도서 의 인지도를 하시키는 요

소가 된다. 박물  도서 의 문도서 으로서 

역할증진을 하여 문인력의 확보  국내외 

기 의 벤치마킹  교육지원을 통한 계속 인 

인력양성이 뒷받침되어야 도서 의 양질의 서

비스 변화를 기 할 수 있다. 

8. 결론  제언

8.1 결론

국립 앙박물  도서 은 국가 표 박물  

도서 으로서 박물  자료의 수집․정리․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고학, 역사학, 미술

사학 등의 박물 학 련 자료 16만 여 을 비치

하고 있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문도서

으로서 고고학, 역사, 미술 등 문화유산과 

련한 주제에 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이러한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요성

에도 불구하고 재 박물  도서  황을 살펴

보면 부분 담사서가 없거나 1인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지방 국립박물  도서 의 경

우 역시도 자료구입비도 갖추지 못한 박물  도

서  역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 표 박물  

도서 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도서  역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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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박물  도서 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본 연구는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발

방안을 도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 으며, 

이를 하여 국립 앙박물  도서  황조사, 

선행연구, 국내외 사례조사, 이용자 면담  

문가 면담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하여 국립 앙

박물  도서 의 역할을 강화하고 업무의 문

성을 증진시키기 한 개선사항을 도출하 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황 분석결과,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박물  내부직원  련 학계 연구자 심

의 정보서비스 제공 등 국내 최고의 박물  

문도서 으로서의 요구에 부응해야 함에도 인

력의 부족  산의 부족으로 문 인 서비스

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선행연구결

과, 박물 은 내부직원이 가장 주요한 이용자이

며, 련 분야 연구자  박물  람객을 포함

한다. 한 문도서 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연구지원서비스, 아카이 에 한 도서  역할

강화, 주제 문서비스, 복합문화기 으로서의 도

서  역할강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악하 다. 

셋째, 사례조사를 통해서는 국외 박물  도서

들이 사서  아카이 , 행정직원 등의 직무분

장을 명확히하며, 연구지원서비스나 특수장서

에 한 주제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을 

악하 다. 한 디지털 발신기능 강화를 하

여 모기 의 디지털 콘텐츠 구축  력기  

자료의 통합검색 등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이

용자 면담  문가 자문을 통해 문도서 으

로서의 국립 앙박물  도서 의 정체성은 계

속 강조되어야 하며, 서비스의 선진화를 한 

문장서  디지털 콘텐츠의 확 , 문 정보

서비스, 인력의 확충, 박물  람객과 을 

한 서비스의 확  등이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

되었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다음의 국립

앙박물  도서 의 발 방안을 연구결과로 제

시하 다. 국립 앙박물  도서 은 문도서

으로서, 모기 인 국립 앙박물 의 사명과 

목표를 지원하고, 박물   련 주제 분야 지

식정보 수집  이용 기 으로서의 역할을 심

으로 수행해야 한다. 한 표 국가 박물  

도서 으로서 국민의 국가 문화자원 지식정보 

이용활성화를 한 노력 역시 요하다. 이러한 

국립박물  도서 의 정체성  비 을 수행하

기 해서는 박물  도서 이 수행하는 주요 업

무 장서, 서비스에 한 문성 확 가 필요하

며, 특히 박물  내에서의 도서  역할을 증

하고 인지도를 확보하기 한 노력이 뒷받침되

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 지식정보의 확

충, 온라인 콘텐츠 구축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발신기능 강화, 연구지원서비스  일반 을 

한 박물  주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맞춤형 서

비스 제공, 디지털 아카이  기능 강화를 통한 

박물  생산 정보자원의 리․보존 역할 강화, 

박물  도서 의 특성화를 기획․수행할 수 있

는 문인력의 확보  양성이 필요하다. 

 

8.2 향후연구제안

본 연구는 다양한 에서 박물  도서 을 

분석하고자 문헌조사, 사례조사, 박물  도서

의 내․외부 이용자 면담  문가 자문을 실

시하 으나, 이용자 연구를 면담를 통해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폭넓은 이용자 요구를 악하기 

어려운 한계 을 지닌다. 따라서 추후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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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범 한 이용자를 상으로 이용자 요

구가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도출된 연구결과의 용 가능성을 높이기 

하여, 연구결과를 실행하고 정교하게 수정․보

완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박물 ․

도서 ․기록 의 연계는 계속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이 이러한 라키비움에서 추

인 역할을 수행하기 해서는 박물  내에서 도

서 의 발 은 계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

해 제시된 국립 앙박물  도서  발 방안의 

제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향후 박물  내의 

도서 의 역할  치를 고민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한 박물  도서 을 한 단

계 성장시키는 석이 되길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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